
대 사 

 

"네가 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하리라."  

-마태오 5, 26- 

 

[ 관련 메시지, 성인들의 권고 및 사도적 권고 ]  

 

대사란 
 

모든 범죄에는 상응한 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현세나, 연옥, 지옥에서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대죄를 지을 경우에는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대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보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영벌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세에서나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까지 사하여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죄벌은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이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해 신부가  

내린 보속이 죄에 비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속하지 못하고 남은 벌이 있게 된다. 

이를 지옥 영벌과 대비하여 잠벌이라 한다. 소죄를 지을 경우에는 지옥 영벌은 받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잠벌을 받는다. 이 잠벌은 기도와 선업, 고행 등으로 현세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연옥에 가서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현세에서 행하는 보상을 보속이라 

하며, 이러한 보속(또는 잠벌)에 대한 감면이 바로 '대사'인 것이다.  

즉, 대사란 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모든 성인들의 보속 공로를 사용하여  

기도나 고행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이를 수행하므로써 보속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 주는 은사이다. 보속의 전부를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그 일부를 없애주는 은사를 

한대사라 한다. 한대사의 경우 기간이 명시되는데(예: '5년 대사'), 이 기간은 초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공적으로 정해준 보속 기간이었는데, 그 만큼의 보속 기간을 면제받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번만 받을 수 있다.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사를  

받겠다는 뚜렷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조건을 정성스럽게 이행해야 한다. 

대사는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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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를 얻는 방법 
 

 

 

다음에 나오는 보통 조건이라 함은 1. 고해성사를 보고, 2. 영성체 함을 의미한다.  

 

 

 묵주의 기도 

5단을 바칠 경우 5년 대사, 함께 합송하면 10년 대사  

한달 동안 매주 15단을 바치고, 마지막 주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하면 전대사  

세 번 연속해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고해성사, 영성체, 성체조배, 묵주기도 5단하면 전대사  

로사리오 축일을 기해서 9일 동안 고해성사, 영성체, 성체조배, 묵주기도 5단하면 전대사  

 

 십자가의 길 

고해성사, 영성체하고 교황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성당 안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

를 바치면 전대사  

 

 삼종 기도: 

매번 10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3번씩(6:00, 12:00, 18:00에) 바치면 보통 조건하에서 전대사  

 

 예수 성심 호칭 기도: 

매번 7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면 보통 조건하에서 전대사  

 

 마니피깟: 

매번 3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면 보통 조건하에서 전대사  

 

 성모 호칭 기도: 

매번 7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면 보통 조건하에서 전대사  

 

 성 요셉 칠고칠락 경: 

매번 5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면 보통 조건하에서 전대사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각각 매번 7년 대사  

 

 성시간 

고해성사, 영성체하고 성시간을 잘 지키면 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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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착하시고 어지신 예수여, 굽어보소서. 

주의 어전에 부복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신망애 삼덕의 뜨거운 정과 

범한 죄를 뉘우치는 참다운 통회와 

아울러 행실을 고치려는 굳은 뜻을 

우리 마음 속에 박아 주소서. 

착하신 예수여, 일찍 주를 대신하여, 

"그들이 내 손발에 구멍을 내고 

내 뼈를 전부 세어 보았도다" 한 

예언자 다윗의 말을 생각하고, 

깊은 감동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하나이다.  

영성체 한 후, 이 기도문을 바치고 교황의 지향을 위해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 한번씩을 바치면 전대사  

 

 

 

전대사의 수령 조건에 대한 설명  

고해성사 : 한 번 받음으로써 여러 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가 부여된 날 전날 혹은 

직후 8일 동안에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 

영성체 : 한번 영성체함으로써 한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영성체는 대사가 부여된  

당일뿐 아니라 그 전날과 직후 8일 동안에도 할 수 있으나 당일 하는 것이 바람직)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 : 교황의 지향을 위하여 어떤 기도든지 바쳐도 된다. 보통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한 번이든지 여러 번이든지) 바치거나 또는 다른 기도를 바친다. 

(교황의 지향은 '성교회의 번창'과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말함)  

영성체와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일은 전대사를 받는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